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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배포일시 2019. 1. 30.(목) / 총 1매(본문1)

담당
부서

항공산업과 담 당 자
∙과장 김도곤, 사무관 노지훈
∙☎ (044) 201-4219, 4223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진에어의 준법지원조직 도입 등은

국토교통부가 제안한 것이 아닌 진에어의 자구계획입니다.  

ㅇ 국토부, 진에어에 ‘삼성式 준법지원조직’ 필요

- 외부자문위원회를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,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등 지적

【 관련 보도내용 (1.30. 헤럴드경제) 】

□ “준법지원인 제도 도입,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라인 배제 등”은 

진에어가 ‘18.8월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출한

경영문화 개선 자구계획의 일부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어 경영문화가 

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

나갈 예정입니다.

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항공산업과 노지훈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